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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KT  이강철 감독 "고영표 안쓰면 좋지만, 일단 4차전 이겨야"[준PO] 

등록 2024.10.09 11:55:22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8일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 오프 3차전 LG 트

윈스와 kt 위즈의 경기, 이강철 kt 감독이 작전지시를 하고 있다. 2024.10.08. kgb@newsis.com

[수원=뉴시스] 김희준 기자 =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에서 벼랑 끝에 몰린 KT 위즈의 이강철 감독이 4차전 승리만을

생각하며 경기에 임한다. 

이 감독은 9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벌어지는 LG 트윈스와의 2024 신한 쏠뱅크 KBO 포스트시즌(PS) 준PO 4차전을 앞두고

"고영표, 소형준, 박영현으로 끝나는 것이 이기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드카드(WC) 결정전이 도입된 2015년 이래 정규시즌 5위 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준PO 진출을 이룬 KT는 준PO 1차전

에서 3-2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었지만, 2~3차전을 내리 지면서 탈락 위기에 놓였다. 

4차전을 내주면 그대로 시즌을 끝내야하는 KT는 이날 총력전을 펼칠 생각이다. 



준PO 1차전 선발이었던 고영표도 불펜에 대기한다. 

지난달 28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정규시즌 경기에 구원 등판해 5이닝 동안 48개의 공을 던진 고영표는 이달 1일 SSG 랜더스와

의 5위 결정전, 3일 두산 베어스와의 WC 결정 2차전에 구원 등판해 각각 1⅔이닝, 1이닝을 소화했다. 

고영표는 딱 하루를 쉬고 5일 준PO 1차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2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투구수는 56

개였다. 

애초 이 감독은 준PO 승부가 5차전까지 이어질 경우 고영표를 선발로 내세울 것을 고려해 준PO 1차전 선발을 고영표로 낙점

했다. 

하지만 수세에 몰리자 고영표의 불펜 등판을 준비시켰다. 

이 감독은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으면 5차전을 고려해 고영표를 쓰지 않을 생각도 있다. 소형준이 2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 고

영표를 쓰지 않고 소형준, 박영현만으로 경기를 끝내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준PO 2차전 선발이었던 엄상백도 5차전 선발 등판이 가능하다. 일단 4차전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투구 도중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에 불편감을 느낀 베테랑 사이드암 투수 우규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

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경기 선발 라인업을 김민혁(좌익수)~멜 로하스 주니어(우익수)~장성우(포수)~강백호(지명타자)~문상철(1루수)~

황재균(3루수)~배정대(중견수)~오윤석(2루수)~심우준(유격수)으로 구성했다.

붙박이 리드오프로 뛰다가 감기 몸살 증세 때문에 전날 3차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던 김민혁이 복귀했다. 또 베테랑 내야수

김상수 대신 오윤석이 2루수로 선발 출전한다.

이 감독은 "김민혁이 뛸 수 있다고 했다. 김상수는 손가락이 완전치 않은 상태였는데 타격을 하면서 조금 좋지 않아졌다"고 말

했다. 

KT는 2, 3차전에서 수비가 흔들려 고전했다. 2차전에서는 실책 4개를 쏟아냈고, 3차전에서는 오재일의 파울 플라이 포구 실책

이 역전 3점포로 이어졌다.

이 감독은 "잘하려다보니 그런 모습이 나왔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오늘 그런 플레이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은 "이번 가을에 우리 팀이 벼랑 끝에 가야 잘하는 것 같다"고 농담하며 선수들의 분발을 바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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